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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사조직 혁신 방안 마련할‘인사‧조직 개선 

추진기구’, 전원 내부 인력으로 채워 … 불법 채용 논란에 

이어  자정능력까지 사실상 ‘상실’

추진단장은 선관위 사무차장, 지원총괄국장을 비롯해 2개 팀 총 

12명 내부 직원 임명    

이달희 의원, “외부 전문가 참여 통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혁신안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

용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자정능력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조직‧인사개선 추진기구’현

황을 보면 추진단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인력이 전원 선관위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장은 선관위 사무차장, 지원총괄국장은 선관위 기획국장이 맡았고, 조직개편팀과 



인사규정정비팀 등 2개 팀 12명이 전원 내부 인력으로 채워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 채용실

태 전수조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선관위 직원 불법 채용과 관련하여 지난

해 10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

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 개선방안과 인사규정 정비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5월  ‘조

직‧인사 개선 추진기구’를 구성했지만, 결국 내부 인력으로만 채워 채용 논란으로 증

폭된 선관위의 조직과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추진기구 구성 취지에 반하

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무기강 해이 논란은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사를 받지 않으면서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이 뿌리박힌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진단이다. 

이 의원은 “내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

연 내부 인력 만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규정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

고 꼬집으며, “이제라도 조직‧인사 개선 추진기구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헌법

기관으로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혁신, 인사개선안을 마련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통

제 강화가 필수”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역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철저한 감시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조직·인사개선 추진기구 구성 현황>
(’24. 9. 2. 기준)

구 분 직 급 성  명 현 소속
추진단 단장 사무차장 허OO

지원총괄국장 기획국장 김OO

조직개편팀 팀 장 4급 송OO 중앙

개편연구반 4급 김OO 전남

5급 이OO 경기

6급 노OO 충남

6급 김OO 경기

7급 박OO 강원

행정지원반 6급 윤OO 중앙

7급 민OO 중앙

인사규정 
정비팀 팀 장 4급 김OO 중앙

5급 허OO 강원

5급 김OO 경기

6급 김OO 인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실 편집)


